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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V 프로그램 꺠17일 (수)

아빠본색
17일 밤 9시30분

5남매 교육비만 월 200만원이 넘는데다 식비는 400
만원에 육박하는 등 엄청난 생활비를 감당하고 있
는 V.O.S 박지헌은 아내의 여섯째 출산을 앞두고
고민이 깊어진다. 한 달 용돈 10만원에 편의점 음
식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박지헌은 시간만 맞으면
무조건 출연요청을 수락하며 가족을 위해 무대로
달려간다.

여섯째출산앞두고생활비고민에빠진박지헌

날씨와 생활 17일(수)

한식 뷔페 레스토랑 별미지교(別味之交)가 경기
도 남양주시 화도읍에 1호점을 오픈했다. 건강한
맛을 지향하는 별미지교는 맛의 기본은 좋은 식재
료에서 나온다는 신념으로, 신안천일염, 디포리, 멸
치, 표고 등 12가지 재료로 끓인 천연비법육수로
기본 맛을 낸다.

메뉴는 계절별로 다양한 변화를 주어 구성하고
있으며, 현재 겨울을 맞아 계절 별미인 세발나물
을 선보이고 있다. 광양식 불고기, 고대 앞 멸치국
수, 제철 꽁보리 비빔밥, 간장게장 등 전국 각지의
대표적인 맛집 메뉴를 갖춰 고객의 입맛을 잡고 있
다. 별미지교에서는 모든 메뉴를 9000원으로 가격
을 통일해 판매하고 있다.

별미지교의 김동희 대표는 “건강한 음식을 다양
한 사람들이 즐기길 바라면서, 이윤을 최대한 줄여
고객들이 부담을 갖지 않고 배불리 식사하도록 가
격을 책정했다”고 말했다. 별미지교는 경기도 남
양주시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매장을 늘려나갈
계획이다. 김재범 기자 oldfield@donga.com

9000원의행복…한식뷔페 ‘별미지교’ 남양주오픈

별미지교 매장 전경

광양식 불고기·간장게장 등 메뉴 다양

인피니티가 ‘Q 인스퍼레이션 콘셉트’(이하 Q 인
스퍼레이션·사진)카를 15일(현지시간) 디트로이트
모터쇼에서 공개했다. 혁신적인 VC-터보 파워트
레인과 차세대 자율 주행 기술, 인체공학적 내부 디
자인이 적용된 미래형 자동차다.

명쾌하면서도 간결한 차체 라인, 다이내믹하고
자신감 넘치는 비율, 쿠페를 연상시키는 외관을 통
해 향후 중형 세단 모델에 대한 인피니티 디자인의
비전을 엿볼 수 있다. 차량 내부는 미니멀리즘을
바탕으로 한 간결한 디자인을 적용했으며, VC-터
보 엔진을 탑재해 기존 파워트레인 구조적 제약을
극복한 여유로운 실내공간을 구현했다.

인피니티의 독창적인 자율주행 기술인 프로파일
럿(ProPILOT) 기능도 갖추고 있다. 운전자와 차
량이 마치 ‘공동 파일럿’처럼 함께 차량을 조작해
더욱 복잡한 환경에서도 자율주행 기능을 효과적
으로 수행하고, 위험한 순간에 잘 대처할 수 있도
록 해준다. 원성열 기자

인피니티 ‘Q 인스퍼레이션’ 공개

필립스코리아의 프리미엄 음파칫솔 브랜드 ‘소닉
케어’가 블루투스를 통해 소닉케어 앱과 연동되는
스마트 음파칫솔 ‘다이아몬드클린 스마트(사진)’를
출시했다. 최첨단 커넥티드 및 센서 기술로 양치
습관을 파악해 사용자가 설정한 양치 목표와 개인
프로필에 가장 적합한 덴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스
마트 칫솔이다. 핸들에 탑재된 위치 센서와 문지름
(scrubbing) 센서, 압력 센서가 구강 안을 3D맵
으로 재구성해 칫솔의 움직임과 위치, 압력을 분

석하고양치습관을 모니터링한
다. 양치 중 치아 마모와 잇몸
손상을 유발하는 과도한 압력
을 하단의 압력 감지 센서링의
LED빛과 진동으로 알려준다.

특히 위치 센서는 구강을 12개 구간으로 구분해 세
밀하게 칫솔의 위치를 추적한다. 프리미엄 플라그
디펜스, 프리미엄 화이트, 프리미엄 잇몸케어, 혀
클리너+로 구성된 스마트 칫솔모 4종도 본체와 함
께 제공된다. 정용운 기자 sadzoo@donga.com

필립스 소닉케어 ‘스마트 음파칫솔’ 출시

현대자동차는 15일(현지시각) 미국
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2018년 첫 신
차 신형 벨로스터와 고성능 모델인 벨
로스터N을세계최초로공개했다.신

형 벨로스터와 벨로스터 N은 북미 시장에서 각각
올해 중순과 말에 출시될 계획이다.

뀫유니크한 디자인에 역동적인 성능 ‘벨로스터’
신형 벨로스터는 랠리카에서 영감을 받아 개발

됐다. 전면부는 캐스캐이딩 그릴을 입체적으로 재
해석해 스포티한 형상으로 구현했고, 전후면 모두
에어 커튼을 적용해 공력 성능을 높였다. 실내 디
자인은 모터바이크 콘셉트를 적용해 스포티함을
완성했다.

국내에서는 카파 1.4 가솔린 터보 및 감마 1.6
가솔린 터보 모델 두 가지가 나올 예정이다. 감마
1.6 가솔린 터보 모델은 1500rpm구간에서 최대

토크를 발휘하도록 엔진을 개선해 저속영역에서
의 가속성을 높였다. 2000∼4000rpm구간에서는
현대차 최초로 오버부스트 제어 기능을 통해 최대
토크를 넘어서는 힘을 발휘, 운전의 재미를 만끽
할 수 있도록 했다.

준중형 차량 최초로 스마트 쉬프트 기능도 적용
했다. 스포츠, 노멀로 지원되는 드라이빙 모드에
추가한 기능으로 활성화하면 운전자의 운전 성향
을 실시간으로 차량이 학습해 스포츠, 노멀, 에코
중 현재 상황에 가장 적합한 모드로 자동 변경해
차량을 제어한다.

뀫현대차의 고성능의 진수 ‘벨로스터 N’
벨로스터 N은 현대차 고성능 N 라인업의 북미

시장 최초 모델이다. 2.0 터보 엔진을 통해 최고
275마력(ps)과 최대토크 36.0(kgf.m)의 뛰어난
동력 성능을 제공한다. N 모드, N 커스텀 모드 등
고성능 N 모델 전용의 드라이브 모드는 운전자가
선택할 수 있어 편안한 일상 주행부터 레이스 트
랙에서의 주행까지 가능하다. 특히 N 커스텀 모
드는 운전자가 직접 엔진 응답성부터 승차감, 배
기 사운드 등 각종 세팅을 세부적으로 조정할 수
있다. 원성열 기자 sereno@donga.com

더유니크하게돌아온 ‘신형벨로스터’

현대자동차는 15일 미국 디트로이트 ‘코보 컨벤션 센터’에서 열린 2018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벨로스터와 벨로스
터 N을 공개했다. 신형 벨로스터 디자인을 설명하는 현대외장디자인실 구민철 이사(왼쪽)와 벨로스터 N을 소개하는
알버트 비어만 사장. 사진제공｜현대자동차

가솔린 1.4 터보·1.6 터보 두가지 모델
오버부스트 기능 탑재…최대토크 초월
고성능 라인업 ‘벨로스터 N’ 함께 선봬

현대차, 美디트로이트모터쇼서첫공개

1 장덕철그날처럼
2 DEANinstagram
3 볼빨간사춘기#첫사랑
4 문문비행운
5 멜로망스선물

순위 곡명 아티스트
6 TWICEHeart Shaker
7 김동률답장
8 박효신겨울소리
9 펀치밤이 되니까
10 기억의 빈자리 나얼

순위 아티스트곡명

음악 랭킹 1위 음악
정보보기1월 8일∼1월 14일 자료:멜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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